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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tarting salaries and job specifications 
(Specs). Actual data of the corporate starting salaries and the specifications of 332 new employees 
employed by 76 domestic companies were collected through Job Korea or the Naver Cafe. Eight 
Specs were selected, which included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average academic grade, TOEIC 
score, certificate, overseas training, internships, and volunteer activities. Tobit models were 
estimated, in which the corporate starting salary w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eight specifications 
were explanatory variables. In addition, work force and industry classification of each company 
were included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starting salaries increased with increasing academic 
score, TOEIC score, internship, and volunteer activities. As the work force of a company increased, 
the starting salary increased significantly. Based on six industry classifications, companies in 
banking and finance have the highest starting salary, which followed by heavy construction industry. 
Estimates of the logit model showed that students with higher average academic score, overseas 
training experience, and four-year university degrees in Seoul had higher probabilities of taking 
the TOEIC test. In terms of personal experience, the number of internships or volunteer activities 
were the most important Specs for higher starting salaries. Conversely, overseas training or 
certificat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arting salaries. The eight Specs explained 
approximately 40 percent of the corporate starting salaries. Thus, the rest may be attributed 
to qualitative factors, such as self-introduction letters, interviews, etc.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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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20대들에게 ‘스펙’은 취

업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끊임없이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이들을 

‘호모스펙타쿠스’라고 부른다. 과거에 비해 취업 경쟁

이 점차 심해지면서 스펙에만 몰두하게 되는 취업준

비생들의 현재 실상을 보여주는 신조어이다. 

스펙은 영어단어 Specification의 준말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ㆍ학점ㆍ토익 점수 따

위를 합한 것 등 서류상의 기록 중 업적에 해당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www.wikipedia.org). Lee & Byun 

(2016)은 스펙은 과거에는 학벌, 학점, 토익, 해외어

학연수, 자격증의 ‘5대 스펙’에서 최근에는 봉사, 인

턴, 수상경력이 추가되어 '8대 스펙'으로 늘어나고 있

다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성형수술을 포함하여 9대 

스펙을 얘기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스펙의 정의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

르게 내려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구직자 자신의 능

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를 바탕으로 입사지원자를 평가한다.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자의 역량은 크게 정

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정성적 요

소에는 자기소개서, 면접 등이 있고, 정량적 요소로

는 흔히 말하는 스펙, 즉 출신학교, 학점, 어학점수와 

어학연수, 대외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 자격증 등

이다. 정량적 요소가 정성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성적 요소는 주관적이고 상대적

인 지표로서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 16-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약 3,700만 명 수

준으로 2016년 정점에 이르고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Statictics Korea 2017). 한편 대졸자 취업률

은 2005년 76.6%에서 2017년 66.2%로 감소하였다

(Choi 2018).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과 대졸자 취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재 대학

생들이 취업경쟁률이 가장 높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의 문을 

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시작

해서 정규직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고 인턴과 비정규

직, 계약직이라는 뫼비우스의 띠를 반복하는 취업준

비생들이 많아지면서 ‘비계인’(비정규직, 계약직, 인

턴)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였다. 취업 시장에서 요구

하는 경험과 스펙을 쌓아도 정작 최종 목표인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전문직종이나 창업 등을 희망하는 사람을 제

외하고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가능한 고소득 기

업에 취직하고자 한다. 특히 저성장, 양극화 등의 사

회 경제적 상황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들은 향후 고소득 연봉 기업에 취업하기 위하

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입사조건을 충족시키고 자신

을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고자 이른바 ‘스펙 쌓기’ 

혹은 ‘스펙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Ban 

2014).

스펙과 취업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는 Choi(2013), 

Ban(2014), Lee & Byun(2016) 등이 있다. Lee & 

Byun(2016)은 청년층 채용시장에서 스펙의 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나 스펙이 취업에 미치는 인과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Ban(2014)은 

스펙과 기업 내 성과와의 인과관계 연구에서 학력과 

토익성적, 평균학점이 실제로 특정기업의 성과와는 

무관하다고 분석하였다. 즉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미취업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스

펙 쌓기’는 실제 기업 성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기업(제조

업 중심의 내구재)을 모수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 Choi(2013)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속성 요인(성별, 고교유형, 출신지역, 입학성적), 

학업성취요인(어학성적, 현장실습, 평균학점), 취업

준비요인(어학연수, 자격증, 취업클리닉)과 취업여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Choi(2013)는 성

별, 어학성적, 현장실습, 평균학점, 어학연수, 취업클

리닉이 취업성공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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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그러나 Choi(2013)는 기업에서 개인의 역

량으로서 중요시 여길 것으로 인식되는 출신학과라

던가 개별 경험요인과 관련한 인턴쉽, 봉사 활동, 수

상실적등의 스펙을 취업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않

았다. 또한 취업 요인과 취업여부(가, 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취업요인이 취업자의 기업초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

구들에서는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하여 신입사원들

의 스펙과 기업초봉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소득 기업에 취업을 희망

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스펙에 보다 집중해야 하

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국내 70여개 기

업에 취업한 332명의 신입사원의 초봉 자료와 그들

의 스펙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스펙이 기업 초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취업

에서 중요한 계량적 요소로 평가되는 토익성적과 스

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스펙과 기업초봉의 인과

관계분석에는 토빗모형이 사용되었고, 토익성적(유

무)과 스펙과의 관계 분석에는 로짓모형과 토빗모형

이 병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스펙에는 자기소개서 면

접 등의 정성적 요소는 객관적인 자료의 구입이 어려

워서 제외하고 정량적 요소에 해당하는 출신대학교, 

출신학과, 평균학점, 토익점수, 자격증, 해외어학연

수, 인턴쉽, 수상실적, 봉사활동의 ‘8대 스펙’으로 한

정하였다. 아울러 기업초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서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업의 인력수와 기업

의 산업분류군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자료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실제로 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들의 초봉과 스펙자료이다. 잡코리아와 독

취사(네이버 카페)등을 통하여 76개 국내기업에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 332명의 초봉과 스펙자료를 수집하

였다. 실제로 기업들이 직접 신입사원들의 초봉을 밝

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뉴스기사, 잡코리아 등과 

같은 취업정보사이트에서 실제 신입사원들이 올려놓

은 초봉을 토대로 개별 기업의 평균 기업초봉을 구하

였다. 이때 인센티브는 동일한 기업내에서도 사람마

다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기본급여만

을 기업초봉에 포함하였다.

스펙에는 기업에서 중요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

항 중 잡코리아 등의 취업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등

에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8대 스펙’에 해당하는 출신대학교 레벨, 

출신학과, 평균학점, 토익점수, 자격증, 어학연수, 인

턴, 수상 횟수, 봉사활동 횟수를 선정하였다. 이들 자

료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취업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취업초기 기초 연봉은 평균 최소 2500만원

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로 분포하고있다. 학점은 평

균 3.6수준으로 최소 2.25에서 최대 4.44까지의 범위

로 분포하였다. 토익시험을 친 경험이 있고 토익점수

가 있는 경우는 전체 대상자 332명 중 230명으로 

69.2%가 해당되고 이들의 평균 토익점수는 847점이

고 그 분포는 최저 525점에서 최대 990점에 이른다. 

자격증 개수, 해외어학연수 횟수, 인턴쉽 횟수, 수

상횟수, 봉사활동 횟수는 각각 최저 0회에서 최대 

3-5회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경우는 대상자의 41.3%

가 1개 이상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연수는 대

상자의 25.7%가, 인턴쉽의 경우는 대상자의 26.3%

가, 수상실적은 대상자의 29.6%가, 봉사활동은 대상

자의 25.7%가 1회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최근 대졸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가 해외연

수 및 인턴쉽, 수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Table 1).

한편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인력수와 산법

분류군)는 네이버(naver.com)에서 각 기업명을 입력

하여 추출한 것으로 본 연구 대상자료 332개 중에서 

기업명을 기록한 264개 자료에서만 가용하였다. 기

업의 인력수는 기업당 평균 7,351명이고, 최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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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대 68,810명으로 분포하였다. 264개 기업의 

산업분류는 6개군으로 분류하였고 산업군별 자료의 

분포는 건설ㆍ중공업 17.8%, 금융ㆍ보헙업 7.6%, 제

조업 37.1%, IT산업 18.9%, 항공ㆍ운수업 5.7%, 기

타 교육ㆍ서비스업 12.9%로 나타났다(Table 1). 

2. 분석모형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는 

관측될 수 없는 제한된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

를 들어 
* 가 일정값 이하이면 관측할 수 있고 

*

가 일정값 이상이면 관측 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변수를 종

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는 토빗모형(Tobit model)

이 사용될 수 있다(Maddala 1983). 본연구에서는 종

속변수인 기업 초봉이 6,000만원 이하에서만 자료가 

가용한 경우로서 다양한 스펙이 기업초봉에 어느 정

Variable
Unit

 Mean
Min Max

No. of cases   N=3321)  N=2642)

Salary(yearly) 10thousand won 4,043  4,037 2,500 6,000

Grade (4.5 perfect score) score 3.621 3.662   2.25 4.44

TOEIC test
score 847.0 856.7 525 990

%(taken) 0.692 0.663 0 1

Location 
of 
university 

Seoul % 0.497 0.470 0 1

Outskirts of Seoul % 0.135 0.140 0 1

Local area % 0.275 0.295 0 1

Foreign country or graduate 
degree

% 0.057 0.049 0 1

Major

Engineering % 0.402 0.394 0 1

Natural sciences % 0.096 0.095 0 1

Economics % 0.252 0.269 0 1

Humanities or social sciences % 0.193 0.182 0 1

Art % 0.057 0.057 0 1

Certificate
times/person 0.757 0.841 0 5

%(owned) 0.413 0.451 0 1

Oversea training
times/person 0.302 0.303 0 3

%(owned) 0.257 0.258 0 1

Internship
times/person 0.392 0.424 0 3

%(owned) 0.263 0.277 0 1

Award
times/person 0.377 0.398 0 2

%(owned) 0.296 0.307 0 1

Volunteer activity
times/person 0.410 0.424 0 4

%(owned) 0.263 0.265 0 1

Manpower of company persons  7,351 20 68,810

Industrial 
classification

Heavy construction % - 0.178 0 1

Bankㆍfinance % - 0.076 0 1

Manufacture % - 0.371 0 1

IT % - 0.189 0 1

Transport % - 0.057 0 1

Service % - 0.129 0 1

1) Total number of observations are 332, however 230 out of 332 have taken TOEIC tests with TOEIC scores.
2) Out of 332 observations, 264 observations were obtained available data regarding company’s manpower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which 175 out of 264 have taken TOEIC tests. 

Table 1. Summary of basic variables: salary, 8 Specs, and company’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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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토

빗모형을 설정하였다.

     ∼

  
 if 

 ≤ ∇

 ∇  일정한값
     (1)

  

여기서, 는 설명변수 벡터, 는 파라메타벡터를 

나타내고,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인 정규분포

를 따르는 오차항을 나타내며, ∇는 종속변수 의 

일정한 상한선 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

인 기업 초봉이 6000만원 이하에서만 자료가 가용한 

경우로서 식(1)을 기존의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E()ǂ0이기 때문에 의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반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을 이용하여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Amemiya 

1981). 

이때 종속변수 는 취업자의 기업초봉(연봉)이고, 

설명변수 벡터 에는 8대 스펙에 해당하는 학교관

련변인, 어학관련변인, 자격증, 경험 관련변인이 포함

된다. 학교관련요인에는 출신대학교, 출신학과, 대학

평균학점이 포함되고, 어학관련 요인으로는 토익점

수와 해외연수가 있다. 자격증관련 요인에는 자격증 

개수가 포함되었고 경험관련 요인으로는 인턴경험 

횟수, 수상 실적, 봉사활동 경험 횟수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기업의 연봉은 기업의 특성, 가령 기업의 규

모나 기업의 산업분류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

로 보고 이들 요인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토빗모형 추정을 실행하였다. 그 밖

에 개인속성 관련요인으로 성별과 취업당시 나이 등

을 고려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트나 카

페에 취업 후기 및 합격 스펙을 올릴 때 성별이나 취

업나이를 적는 경우가 드물어서 포함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이들 변수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성향의 요

인으로 실질적인 스펙의 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설명변수 개별로 보면 먼저 출신대학교 레벨의 경

우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출신대학교의 지

역적 위치에 초점을 두어서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수도권소재 4년제 대학교, 지방소재 4년제 대학교, 

해외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졸업으로 구분하였다. 해

외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졸업을 기준으로하는 더미

변수를 설정하여 출신학교 레벨별로 기업초봉의 차

이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해외대학 출신은 상대적

으로 외국어를 잘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대학원

졸업자들은 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경험들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보다 더 근접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대학교를 서울 4년제 대학, 수도권 4년제 대학, 

지방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한 이유는 일단 서울 및 수

도권의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은 입학 시 전국 학생

들과의 경쟁에서 일차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우수한 대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아울러 현직에 있는 출신 선배들로부터도 취업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출신학과의 경우는 경상대, 공대(자연대 포함), 인

문사회대, 기타(예체능 등)로 구분하였다. 공대출신

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출신학과별 기업

초봉의 차이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출신학과로는 

경상대와 공대출신의 초봉이 높을 것으로 사전적으

로 예상하였다. 경상대 출신은 실제로 기업에 입사하

여 마케팅, 전략, 기획, 금융, 인사 등 대학교에서 배

운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

고, 공대출신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화

학, 전자, IT, 기계 등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기업에서 실제로 응용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점은 4.5만점인 학교와 4.0만점인 학교들이 있

는데 4.5만점인 학교가 다수이고 4.0만점인 학교들이 

소수이어서 모두 4.5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학점은 대

학생활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최근 블라인드 채용, 실무 중심 

채용이라고 하여 공기업의 경우 학점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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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기업들은 학점을 기재하

는 란을 없애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학점을 

보고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학점

이 높을수록 초봉이 높을 것을 기대하였다. 

어학관련 요인 중 토익점수는 대다수의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영어를 구

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비젼을 실현 할 

수 있는 최신 고급 정보를 해외로부터 수집할 수 있

고 또한 해외시장을 직접 개척하여 기업 성장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우대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대표적 지표로서 토익점수를 고려하

였고 토익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초봉이 높아질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해외연수 또한 많은 세계 기업들

이 거래처와의 기본적 회화를 요구하므로 해외연수 

경험이 있을수록 초봉이 높을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기대하였다.

자격증관련 요인으로 자격증 개수는 그 산업에 대

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느냐를 보는 지표라

고 생각하여 자격증이 많을수록 초봉이 높을 것을 기

대하였다. 

경험관련 요인 중 인턴쉽 경험은 최근 기업들이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바

로 일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인턴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초봉이 높을 것이라고 예

상하였다. 수상실적도 횟수가 많을수록 초봉이 높아

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

서 수상하였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증거이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 경험 횟수는 많을수

록 기업의 초봉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

업, 소통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봉사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초봉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연봉은 구직자 개인의 스펙이전에 

기업이 갖는 특성, 가령 기업의 규모나 생산 및 산업

활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들 요인을 나타

내는 기업의 총인력수와 기업의 산업분류군(6개군)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토빗모형 추정을 실행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에서 취업시 토익성적을 요구

하는 실정에서 본연구의 대상자 332명 중 230명이 토

익시험을 치뤘고 따라서 약 70%가 토익점수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토익성적을 

소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타의 스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로짓모형(Logit 

Model)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누적로지스틱분포함

수(cumulative logistic distribution function)는 다음

과 같다(Maddala 1983).

     if 
  

   if 
 ≤ 

           (2)

      
    

          

이때 F(.)가 로지스틱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exp

 

여기서 
*는 토익시험을 치뤄서 얻어지는 순효과 

또는 효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이는 관찰 가능

하지 않고, 실제로 관찰가능한 것은 로서, 순효과 


*가 0보다 클 경우 토익시험을 치루고( =1), 순효

과가 0보다 작을 경우는 토익시험을 치루지 않는다

(=0). 토익시험을 치루는지 여부(즉, =1, 0)에 영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로는 앞의 8대 스펙중에서 

토익을 제외한 7대 스펙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토익

점수가 있는 대상자들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토익점

수와 7대 스펙과의 관계를 토빗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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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검정 결과

8대 스펙 중 자격증, 해외어학연수, 인턴쉽, 수상, 

봉사활동 토익시험은 출신학교 및 출신학과 학점 등

의 학교관련요인과 다르게 모든 취업자가 경험하거

나 소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 또는 

소지 유무가 초봉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 하

에 각 스펙별로 경험한 그룹과 경험하지 않은 그룹간

의 초봉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해

외어학연수, 인턴쉽, 봉사활동, 토익시험을 경험한 사

람이 비경험자보다 매우 유의적으로 초봉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쉽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

하여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초봉이 488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 경험자의 경우도 

비경험자에 비하여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초봉이 

296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경우

도 소지한 사람이 비소지자에 비하여 10% 이내의 유

의수준에서 초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

상 경험은 초봉에 유의적인 차이를 주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그렇다면 이들 스펙의 소지 유무 뿐 아니라 그 경

험의 횟수의 차이가 초봉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판

단하기 위하여 ANOVA test를 실시하여 F-값을 추정

한 결과 인턴쉽의 경우는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매우 

유의적으로 초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

활동과 해외연수도 10%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초봉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격증과 수상 실적은 그 횟수

의 차이가 초봉에 유의적인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한편 현재 대졸 취업자의 약 70% 정도가 경험하는 

토익 시험의 점수는 자격증, 해외어학연수, 인턴쉽, 

수상, 봉사활동을 경험한 사람과 비경험자 간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3). 해외연수, 인턴쉽, 봉사활동의 경우는 경

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하여 토익 점수가 매우 유의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해외연수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하여 토익 점수가 1% 이내의 유의수준

에서 42점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ource
Experience

 N
Salary

Difference  t-value F-value1)

yes/no times     Mean (Std Err)

 Oversea training
yes 1~3  86  4,186 (78.5)

 193 2.06**  2.16*

no  0 248  3,993 (47.9)

 Internship
yes 1~3  88  4,402 (75.9)

 488 5.45*** 10.18***

no 0 246  3,914 (46.1)

 Award
yes 1~4  99  4,106 (72.4)

  90 1.00  0.34
no 0 235  4,016 (49.8)

 Certificate
yes 1~5 138  4,132 (61.4)

 152 1.82*  0.74
no 0 196  3,980 (54.7)

 Volunteer activity
yes 1~5  88  4,260 (81.2)

 295 3.21*** 2.53**

no 0 246  3,965 (46.6)

 TOEIC test
yes 1+ 230  4,104 (48.5)

 197 2.24** -
no 0 104  3,907 (75.2)

***p<0.01, **p<0.05, *p<0.10
1) t-test has been done between two groups, experienced group and non-experienced group. F-value is obtained by 

ANOVA tests among several groups, one non-experienced group and a few experienced groups based on experienced 

times.

Table 2. Salary differences based on the experiences with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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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수상 경험은 토익점수에 유의적인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분석모형 추정 결과

스펙과 기업초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토

빗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기업초봉(연

봉)으로 하고 설명변수에는 상기한 8대 스펙을 사용

한 경우(Model 1)와 추가적으로 기업의 특성에 해당

하는 인력수와 산업분류를 포함한 경우(Model 2)로 

추정하였다. 

각 스펙이 기업초봉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예상

대로 학점과 토익점수가 기업초봉에 매우 중요하고 

유의적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Model 1의 결과에 의

하면 평균 학점이 1점 오를 때 기업초봉이 453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p<0.001), 토익점수가 100점 

오를 때 기업초봉이 25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p<0.001)으로 추정되었다. 

출신대학교로 보면 해외대학 및 대학원졸업자의 

기업초봉이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4년제 대학 > 지

방 4년제 대학 >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순으로 초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방 4년제 대학 출신의 기

업초봉이 수도권 4년제 대학 출신의 기업초봉보다 

높게 추정된 것은 사전적 기대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고 하겠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지방 4년제 대

학교에 우수한 대학교들이 많다(가령, KAIST, DGIST, 

GIST, UNIST, 포항공대 등)는 점과, 또한 많은 기업

들이 지역별 할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지방거점

국립대들은 대부분의 수도권 4년제 대학교보다 입시

결과가 높고 또한 취업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출신학과를 보면 공대(자연대 포함) 출신의 초봉

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상대 > 인문사회대 > 기타대

(예술대 포함)의 순으로 초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는 공대와 경상대출신의 초봉이 높을 것이라

는 사전적 기대와 일치한다. 공대출신과 예술대 출신

간의 초봉의 차이는 약 600만원 수준이며 이는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대와 경상대 출신 간

의 기업초봉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

되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다. 다음은 개인의 활동영

역에 관련되는 설명변수들이 기업초봉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인턴쉽 횟수, 봉사활동 횟수는 사전

적 기대와 같이 횟수가 많을수록 초봉이 유의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자격증은 자격증 개수를 떠나서 자

격증의 소지가 기업초봉에 긍정적 영향을 주긴 하나 

유의적인 요인으로 추정되지는 않았다. 반면 수상실

적은 사전적 기대와 다르게 수상횟수가 늘어날수록 

초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앞절에서 수상실적의 유무가 기업초봉

의 차이에 유의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상실적을 낳기 까지 아이

Source Experience N
 TOEIC score  

Difference t-value
        Mean (Std Err)

Oversea training
yes  71 876.2 ( 9.4)

41.9 3.4 ***

no 159 834.3 ( 7.1)

Internship
yes  61 867.8 (10.4)

28.0 2.15**

no 169 839.8 ( 6.7)

Award
yes  77 849.1 (11.6)

2.8 0.23
no 153 846.3 ( 6.5)

Certificate
yes  95 853.9 ( 8.6)

11.4 0.97
no 135 842.5 ( 7.9)

Volunteer activity
yes  65 865.7 (10.7)

25.7 2.01**

no 165 840.0 ( 6.9)
***p<0.01, **p<0.05, *p<0.10

Table 3. Difference in the TOEIC scores based on the experiences with t-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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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창출과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학우들과 함께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학점관

리나 토익시험 등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여 결과적

으로 초봉이 높은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감소하지 않

았을까 추측된다. 따라서 수상 실적이 많을수록 기업

초봉이 낮아지는 것처럼 추정되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한편 해외연수는 그 횟수 보다는 해외연수 경험 

자체가 기업초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특기사항은 해외연수 경험이 토익점수와 

함께 설명변수로 포함된 경우 토익점수가 기업초봉

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반하여 해외

연수 경험은 기업초봉에 긍정적 효과를 주나 매우 유

의적이지는 않았다(Table 4). 

Model 2는 종속변수가 Model 1과 같이 기업초봉

이고 설명변수로는 8대 스펙과 함께 기업의 특성에 

해당하는 인력수와 6개 산업분류군(교육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더미 변수로서 사용)을 포함하여 분석한 경

우이다. Model 2의 추정결과를 8대 스펙과 관련하여 

보면 학점과 토익점수가 기업초봉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기업의 인력수 즉 기업의 규

Model Model 1 Model 2

Explanatory variable
Parameter
estimate

(Chi-square)
Parameter
estimate

(Chi-square)

Intercept 579.1 ( 1.4) 2,075.2 (16.3)***

Grade (score) 453.3 (24.2)*** 169.3 ( 2.7)*

TOEIC test (score) 2.5 (25.5)*** 1.3 (10.7)***

Location 
of 
university

Dseoul (Seoul 1, others 0) -213.0 ( 2.5)* -260.1 ( 5.5)**

Dsudo (Outskirts of Seoul 1, others 0) -386.3 ( 5.5)** -286.1 ( 4.6)**

Dpart (Local area 1, others 0) -304.1 ( 4.1)** -143.4 ( 1.4)

Major

Dart (Art 1, others 0) -596.8 (10.1)*** -250.9 ( 2.3)

Deco (Economics 1, others 0) -26.1 0.1 54.0 ( 0.4)

Dbook (Humanities or social sciences 1, 
others 0)

-348.1 (11.5)*** -177.7 ( 3.8)**

Dcert (Certificate : yes 1, no 0) 76.4 0.9 -3.5 ( 0.0)

Dabroad(Oversea training: yes 1, no 0) 74.3 0.7 -70.1 ( 0.9)

Internship (times) 111.4 ( 4.2)** 87.8 ( 3.9)**

Award (times) -85.2 ( 1.8) -45.1 ( 0.8)

Volunteer activity (times) 92.2 ( 3.7)** 70.2 ( 3.3)*

Manpower of company (persons) - - 0.0178 (34.3)***

Industrial 
classification

Dconst (Construction 1, others 0) - - 472.1 (13.5)***

Dbank (Bankㆍfinance 1, others 0) - - 866.5 (33.3)***

Dit (IT 1, others 0) - - 204.9 ( 3.1)*

Dmanuf (Manufacture 1, others 0) - - 403.8 (14.3)***

Dtrans (Transport 1, others 0) - - 412.3 ( 8.1)***

Scale 576.4(se=27.3) 399.4(se=21.6)

Number of cases 230 175

Model fitness

  -2 Log likelihood=3528
   AIC =3558
   Right censored values:4 

   
 =0.405

   -2 Log likelihood=2553
    AIC =2595
    Right censored values:3  

    
 =0.532

***p<0.01, **p<0.05, *p<0.10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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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산업분

류군별로 기업초봉의 격차가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초봉이 매우 유

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분류군별로 기

업초봉을 보면 금융ㆍ보헙업이 가장 높고 다음은 건

설ㆍ중공업 > 제조업 > 항공ㆍ운수업 > 기타 교육ㆍ

서비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Model 2의 

추정결과 출신대학교별이나 출신학과별 기업초봉의 

격차의 크기는 Model 1의 추정 결과와 차이가 있으

나 그 순위는 Model 1의 추정 결과와 일치한다. 자격

증과 해외연수경험 유무는 Model 2의 추정결과 전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턴쉽과 

봉사활동은 많을수록 기업초봉에 유의적으로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모형 분석을 통한 Model 1과 Model 2의 추정

결과는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회귀모형의 결과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자료수가 전체자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4

개 또는 3개에 불과한데 기인한다. 토빗분석에서와 

동일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OLS에 의

한 추정결과 Model 1의 설명력은 
 =0.405, 

Model 2의 설명력은 
 =0.532로 나타났다. 즉 기

업초봉의 47∼60%는 8대 스펙과 기업의 규모 및 산업

분류 이외의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토익 성적이 기업초봉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토익점수의 유무 즉 토

익 시험을 치르고 안치르고가 어떤 요인에 주로 영향

을 받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이 토익점수 유무(유 1, 무 0)를 종속변수로 하고 토

익을 제외한 7대 스펙을 설명변수로 한 로짓모형

(Logit model)을 추정하였다. Table 5에는 로짓모형 

추정결과가 제시되었다. 먼저 해외연수 유경험자가 

Model Logit model Tobit model

Dependent variable
1, 0

(TOEIC test: yes 1, no 0)
TOEIC score

Explanatory variable  
Parameter 
estimate

(t-value)
Marginal 

effect
Parameter 
estimate

(Chi-square)

Intercept -1.714 (-1.67)* -0.365 657.9 (208.6)***

Grade (score) 0.469 ( 1.69)*  0.100 39.5 ( 10.8)***

Location of 
university

Dseoul (Seoul 1, 0thers 0) 0.861 ( 3.22)***  0.183 29.0 (  6.0)**

Dsudo (outskirts of Seoul 1, 
others 0)

0.788 ( 1.96)**  0.168 -27.2 (  2.5)*

Major
Deco (Economics 1, others 0) - - - 50.8 ( 16.3)***

Dbook (Humanities or social 
sciences 1, others 0)

0.329 ( 0.94)  0.070 18.6 (  1.8)

Dabroad (Oversea training :yes 1, no 0) 0.911 ( 2.73)***  0.194 36.2 (  9.3)***

Internship (times) -0.124 (-0.71) -0.026 0.8 (  0.0)
Award (times) 0.206  ( 0.99)  0.044 -0.01 (  0.0)
Volunteer activity (times) 0.127 ( 0.76)  0.027 9.7 (  2.3)
Scale - 78.3(se=3.7)

Number of cases
332

(Toeic test yes: 230, no: 102) 
230

Model fitness
     Likelihood Ratio (R) =27.489
     AIC =400.11

  -2 Log likelihood=2631
   AIC =2653
   Right censored values:3 

   
 =0.224

1) Marginal effect is calculated by using the parameter estimate i.e. 

Table 5. Estimation results of the TOE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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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험자에 비하여 토익시험을 치를 확률이 매우 유

의적으로(P<0.001) 높게 나타났다. 학교관련요인을 

보면 대학 평균학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토익시험에 

도전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출신대

학교로 보면 서울 4년제 대학 출신일 수록 또는 수도

권 4년제 대학 출신일 수록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자

에 비하여 토익시험을 치룰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출신학과는 토익점수 유무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

턴쉽, 수상실적, 봉사활동이 많다고 해서 토익시험에 

도전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실제로 이들 7대 스펙과 토익성적과의 관

계는 어떠한지를 보자. 토익성적의 경우 만점 990점

을 상한선으로 책정하고 있어서 영어에 매우 탁월한 

경우도 상한선인 990점에 그치게 된다. 본 분석에서 

총 230개 자료 중 3개 자료에서 토익성적이 상한선 

990점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토익성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7대 스펙을 설명변수로 하는 토빗모형을 추정

하였다. 스펙별로 토익성적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학

점이 높을수록, 해외연수경험이 있을수록 토익성적

이 매우 유의적으로(P<0.001) 높게 추정되었다. 출신

대학교로 보면 서울 4년제 대학 출신이 비서울권대

학 출신보다 토익점수가 매우 유의적으로 높게 추정

되었다. 출신학과로 보면 경상대 출신일 경우가 비경

상대 출신에 비하여 1%이내의 유의수준에서 토익성

적이 50.3점 더 높게 추정되었다. 

Ⅳ. 요약 및 결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스펙’은 취업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

비생 및 대학생들이 향후 고소득 연봉 기업에 취업하

려면 어떤 요인들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인 선택을 돕고자 기업초봉과 취업 스펙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크게 정성적 요소와 정

량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정성적 요소는 자기소개

서와 면접 등이 해당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

약으로 제외하였고 정량적 요소로서 소위 ‘8대 스펙’

에 해당하는 출신대학교 레벨, 출신학과, 평균학점, 

토익점수, 자격증, 어학연수, 인턴, 수상 횟수, 봉사활

동 횟수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기업초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서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업의 인

력수와 기업의 산업분류군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에는 잡코리아와 독취사(네이버 카페)등을 통

하여 수집된 국내의 76개 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 

332명의 실제 초봉과 스펙자료가 이용되었다. 기업 

초봉에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여로 한정하였다. 

기업의 초봉을 종속 변수로하고 8대 스펙을 설명변

수로 하는 토빗모형을 추정하였다. 학점과 토익점수가 

기업 초봉에 유의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인턴쉽과 봉사활동은 횟수가 많을수록 초봉이 유

의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출신학교 레벨은 해외 대학 또는 대학원졸업 > 서

울 4년제 대학 > 지방 4년제 대학 > 수도권 4년제 대

학 순으로 초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출신학과

(게열)별로는 공대(자연대 포함) 및 경상대 > 인문사

회대 > 기타대 출신의 순으로 초봉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기업 초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8대 스

펙과 함께 기업의 규모(인력수) 및 산업분류군을 설

명변수로 포함하여 토빗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 초봉이 매우 유의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산업분류군별로 기업초봉이 매우 유

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났다. 산업군별 기업초

봉 순위는 금융ㆍ보헙업 > 건설ㆍ중공업 > 제조업 > 

항공ㆍ운수업 > 기타 교육ㆍ서비스업의 순으로 추정

되었다.

해외의 최신 고급정보 수집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을 위하여 기업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의 채용을 선호하고 따라서 토익 성적은 기업초

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스펙으로 나타났다. 로짓

모형 추정결과, 해외연수 유경험자일수록, 대학 평균

학점이 높을수록, 서울소재 또는 수도권 대학 출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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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토익시험에 도전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아울러 토빗모형 분석결과 해외연수 유경험

자일수록, 대학 평균학점이 높을수록, 서울4년제대학 

출신일수록, 경상대출신일수록 토익점수가 유의적으

로 높게 추정되었다. 고소득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에 토익시험을 준비하고 

최대한 토익 점수를 높게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개인의 경험 관련한 스펙으로는 인턴쉽과 봉사활

동 횟수가 중요한 스펙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턴쉽 

횟수가 많을수록 기업 초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 동안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쉽이나 봉사활동 경험을 확장하고 

졸업후 공백 기간이 있다면 인턴 경험을 하며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해외연수

와 자격증의 경우는 기업초봉에 유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

러번 해외연수를 하거나 다수의 자격증 취득에 집중

하기 보다는 해외연수경험이나 자격증 취득의 경우 

내실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한편 수상 실

적의 경우 실적이 많을수록 오히려 기업초봉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유의적이지

는 않다. 이는 사전적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추후 보다 정밀한 분석을 요한다. 

이상의 8대 스펙이 기업 초봉의 40% 정도를 설명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나머지는 기업의 특성 및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취업자의 정성적 요소 또는 개

인속성 관련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결과는 취업준비생들 및 대학생들이 평소에 학점관

리, 토익성적 향상, 복수전공을 통한 전공 확장, 인턴

쉽 및 봉사활동, 해외연수 등에 적절한 시간배분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을 뿐만 아니라, 특

히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향 하에서 자기소개

서, 면접 등과 같은 정성적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소에 꾸준히 하므로서 개인의 질적 양적 역

량을 최대화하는데 힘써야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점차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향

후 보다 더 많은 수의 기업과 다양한 기업의 특성을 

포함하는 자료의 구축과 아울러 취업자의 정량적 요

소 뿐 아니라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자료를 구축하

여서 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함께 취업자의 정량적·

정성적 요인과 기업초봉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앞

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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